
불신충만우법계(佛身充滿于法界)

부처의몸이우주에충만한데

만상지중독로신(萬象之中獨露身)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드러

난다．

초초공겁무인식(       空劫無人識)

가없는공의흐름을아는이없으니

혁파여금혁저인(  破如今 底人)

看破하라看破하는나는누군가

조의명명백초두(祖意明明百草頭)

조사의뜻만물에역연할진데

기구명리기구영(豈求名利豈求榮)

그어찌명리따위에마음을쓰는가

약요부경염노안(若要�經閻�案)

염라의심판을안받으려면

최상문중맥득통(最上門中驀得通)

最上乘의關門을똑바로뚫으라

옛 사람은 마음이 영리하여 겨우

한 마디를 들으면 문득 배움이 끝났

다. / 이러

한 까닭으

로 배움을

끊은 한가

한 도인이

라고 부른

다. / 요즈

음 사람들

은 많이 알

고 많이 이해하고자하여 널리 글과

그 내용을 추구하여 그것을 수행이

라고 부르지만 많이 알고 많이 이해

함이 도리어 장애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한다. / 오직 아이에게 많은 우유

를 먹일 줄만 알고 소화하고 소화하

지 못함을 알지 못하니，三乘의 수

도인들은 다 이 모양이다. / 모두가

먹기만 하고 소화시키지를 못하는

구나. / 이른바 지식과 이해도 소화

하지 못하면 독약이 되니，모두가

태어나고 죽음의 길을 향함이요，

眞如의 길에는 이러한 일은 없다. /

그므로 우리 왕의 창고에는 이러한

칼은없다고하셨다

<전략>

자종영취분등후(自從�鷲分燈後)

직전해동휘고금(直傳海東輝古今)

육조선풍적사가(�祖禪風嫡嗣家)

근학정진일불퇴(勤學精進一不退)

광겁무명당하멸(曠劫無明當下滅)

탈하구혜착신화(脫下舊鞋着新靴)

일곡탄금주월명(一曲彈琴奏月明)

사해향풍종차기(四海香風從此起)

영취산에서 갈라진 부처님의 법

등이

해 동 으

로 전해져

고금을 비

추네

육 조 의

선풍이 흐

르는 적손

의 집안에

서 부지런

히 정진하되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

라 / 광겁의 무명을 당장에 떨쳐내

어 / (중생의) 헌 신발을 (여래의) 새

신발로 갈아 신고 / 한 곡조 거문고

소리로 밝은 달을 노래하니 / 사해

의 향기로운 바람이 여기에서 일어

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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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개선사에게어떤납자가물었습니다.

“추위와더위가닥쳐오니어떻게피하리까?”

이에선사가말했습니다.

“왜추위와더위가없는곳으로가지않는가?”

그러자그남자가다시물었습니다.

“어디가추위도더위도없는곳입니까?”

이에선사가대답했습니다.

“추우면 추운대로 네 놈을 얼려 죽일 것이고, 더

우면더운대로네놈을쪄서죽일것이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여름의 더위는 간 곳이 없

고이제반대로추위를걱정해야하는삼동결제가

되었습니다. 중생의 분상에서 더우나 추우나 그

근심은 이래저래 끝이 없습니다. 사실 추운 것이

나 더운 것이나 알고 보면 그 도리가 그 도리입니

다. 추위와 더위

가 닥쳐온다는

것은 생사(生死)

가 오고간다는

말입니다. 추위

와 더위가 없는

곳은 생사가 이

르지 않는 곳이

라는 의미입니

다. 그러하니 그

생사의 도리를

어떻게해야피할수있겠냐고하는말입니다.

동산선사는“왜 추위나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

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그납자는마치사냥개가흙덩이를쫓아가는

것처럼 연거푸 섬돌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달그림

자를 잡으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

목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소견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놈은

얼어 죽거나 쪄 죽더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이 한개가 아니라 백개라도 마찬가지입

니다.

결제대중들이여!

추위도 더위도 없는 좋은 곳은 벼랑도 없고 또

문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몸과 목숨을 둘

수만있다면영원히근심이없어지겠지만만일그

렇지못하다면추위와더위가있어그대들의목숨

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생안목을 벗

어나기위해서우리가이렇게동안거결제를하고

있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누군가가 이 산승에게“더위

는 그만두고 추위가 닥쳐온다면 어떻게 피하리

오?”라고 묻는다면 그 자리에서“피해서 무엇하

리오”라고매정하게대답해줄것입니다.

<후략> 원주불교축구단(회장 정두환)

이 축구를 비롯한 운동경기로 군

포교를시작했다. 

원주불교축구단은 11월 26일

육군 제3139 부대에서‘국군장병

포교 및 위문 친선축구대회’를 개

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군 장병과 원주불교축구단 회원

40여명, 조계종 포교사단 원주지

역봉사팀(팀장 전승호) 12명이 참

석했다.

행사는 영내에 위치한 군법당

청룡사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것

으로 시작됐다. 법회에서 원주불

교축구단 지도법사 현각 스님(성

불원 원장)은‘불교의 올바른 이

해’를 주제로 1시간여 동안 법문

했다. 

이어 원주불교축구단은 영내

운동장에서 축구경기와 줄다리기

로 군장병들과 호흡을 함께했다.

특히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원주

불교축구단에서 준비한 각종 먹

거리로 장병들을 위로했다. 행사

는 원주불교축구단과 군장병들이

서로 어깨를 걸고‘사랑으로’와

‘만남’을노래하며마무리됐다. 

정두환 회장은“내년 5월부터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행사를 다

시 개최할 것”이라며“축구를 매

개체로 해 포교와 신행의 즐거움

을 찾는 재가불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할것”이라고밝혔다. 

원주불교축구동호회는 생활 속

의 불교와 불교의 대중화를 지향

하며 지난 8월 발족했다. 지난 10

월에는 원주지역 종교인 친선축

구대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 종

교인들간 친목도모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기도했다. 

남동우기자

함께 뛰며‘법우애’만끽했어요

원주불교축구단 군부대 찾아 축구∙줄다리기로‘화합’

원주불교축구단회원들과육군제3139부대장병들이축구시합후줄다리기를하고있다.

■어떻게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캠페인은‘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
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
동을지원하는등미래불교의씨앗을심는소중한불사로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등누구나동참이가능합니다.

■어떻게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연결. ▷군법회위문 : 소외된군법회를위문.
▷군법당건립후원 : 낡은군법당재건, 신축지원. ▷정기적물품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후원품전달.
▷법사지원 : 법사없이진행되는군법회를지원. ▷동참및문의 : 조계종군종교구(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편집국(02)2004-8291
▷후원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군종특별교구)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신설군법당부처님무료로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12월 1일 현재까지 발표된 결제법어입니다. 전문과 이후 발표되는

총림의 법어는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조계종 군종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본사와 함께 군부대에 찬불가

노래방 기기를 공동으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좋은벗 풍경

소리(총재 지현, 회장 성행)가 12

월 7일 오후 7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2006 좋은벗 풍경

소리 송년법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02)723-9836

‘좋은벗 풍경소리’송년∙후원의 밤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박혜월 인쇄인:노진환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10-030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은 벼랑도 문도 없다

최상승의 관문 똑바로 뚫어라

병술년 동안거 결제 법문

부지런히 정진하되 물러서지 말라

조계종종정∙해인총림방장법전스님

태고종종정∙태고총림방장

혜초스님

고불총림백양사방장

수산스님

조계종해인총림등5대총림과90여선방에서는

12월 5일 병술년 동안거를 결제했다. 조계종 제

방선원에서는방장∙조실스님들이결제법어로

2000여 수행자들의 3개월간 이어질 용맹정진을

격려했다.

알 리 는 말 씀
대한불교 불입종은 금번 제3대 종정 추대와 관련하여 다소의 혼란이 초래된 점에 대하여 현 종정을 포함한 집행부는 종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전국의 사부대중은 숙지하시고 본연의 생활에 정진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대한불교 불입종 前종정 우경조스님은 2006년 3월 18일사직한바 있음
우경조前종정께서는2006년3월18일일신상의이유로사직의의사를표하시고총무원

장인 경암스님에게 종단인장 일체를 내리시며“오늘부터 종정직무대행을 하라,”고 하여
이를만류하였음에도불구하고“앞으로일구이언하지않겠다”고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경조스님께서는 2006년 7월 19일 창종조 태허 홍선 대법사의 열반추모재때
느닷없이 후임 종정을 추대하겠다고 하시며 종법인 종정추대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
지 않는 우도명에게 종정 위촉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정 경조 스님은 2006년 3월 18일 사직하였고, 나아가 위촉장을 받은 위 우
도명은 종정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고 일단 종정인 경조 스님은 후임 종정을
위촉함으로써 완전하게 종정직에서 물러나게 된것입니다.

2. 새로 임명된 우도명은 종정될 자격이 없음
구 종정추대법제 제1조에 의하면 종정에 위촉이 되려면, 첫째 연령 40세 이상이고, 둘째

법계1급 대법사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 종도규제법제32조에서 대법사 법계는 종정이외는 두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 종헌∙종법상 종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종법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법사
란 법랍이10년 이상이고, 학덕을 겸비한 자 또는 종단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구 종도규
제법제31조)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조 前종정께서는 무자격자를 종정으로 추대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는바 이는 종정추대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당연 무효가 되었던 것
입니다.

3. 종정 유고 사태
전 종정 경조스님이 2006년 3월 18일 사직한후 2006년 7월 19일 후임 종정이라고 하면

서 무자격자를 위촉하였다가 반발에 직면하자 이를 철회하였는바 이는 종헌 제10조 단서
조항의 종정의 위촉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구 종정추대법제4조에 정한바와 같이 종
정유고(사직에 의한 결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종정 유고에 따른 긴급비상종회의 개최 등
위와같이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이 사직을함으로 인하여 종정의자리를 비워두는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종정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총무원장을 포함한 종회의원 스님들
은 2006년 7월 21일 19:00시 부산시 소재 보명사에서 긴급비상종회를 열게 되었고, 그 자
리에서 2006년 3월 18일자 종정 직에서 사직한 것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면서 아울러 무
자격 종정을 추대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것에 대하여 종정자격정지를 의결하고, 후임종정
으로 박혜경 스님을 추대하였으나 위 박혜경 스님은 신병을 이유로 사양하는 바람에
2006년 8월 16일 총무원에서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하여 2006년 7월 21일 비상종회의 결
의사항을 모두 추인한 후 새로운 종정으로 면철스님을 추대하고 아울러 총무원장에 경암
스님을 재신임을 의결하였습니다. 

5. 새로운 종정이 추대되고 종회가 소집된 경위는 위와같은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바 있
는데 前종정인 경조스님은 2006년 11월 8일 불교계 신문지상을 통하여 "7월 19일 창종조
태허 홍선 대법사의 열반추모법회 때 본인의 제자인 도명스님에게 종정 유고 후의 종단
안정 책무를 수행하는 취지에서 종정유고 후라는 분명한 단서를 붙여 위촉장을 수여 하
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였지만, 위 공고문과 같이 종정 유고후의 책무 수
행을 위한 것이라면 종헌∙종법에 없는 불법임에 분명합니다. 종정 추대법 제4조에서 종
정이 유고시 총무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종헌∙종법을
위반한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조스님은 비상종회가 불법으로 소집된 것처럼 억지를 부리지만, 비상종회 소
집의 계기는 종정이 사직함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종정의 자리를 비워둘수 없어서 2006년
7월 19일 송화사에서 종단 임원, 원로의원, 종회의원 등이 긴급 비상종회 개최를 발의하
고, 2006년 7월 21일 부산소재 보명사에서 재적의원28명중 25명이 참석하여 종회를 개최
하였고, 2006년 8월 16일 제3차 중앙종회 및 전국승려회의를 총무원에서 개최하고 재적
의원28명중 24명이 참석하여 비상종회에서 결의한 7항을 추인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 종회는 종헌∙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직하여 종정권한이 없는 경조스님은 종회에서 총본산으로 지정한 송화

사를 제적하고 재신임한 총무원장 경암스님에 대하여 재해임, 채탈도첩 운운하는 협박을

자행해놓고 불교계 신문에 공고문 까지 게재하여 대한불교 불입종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혼란 속에 빠진 불입종 재건에 앞장선 총무원장 경암스님이 마치 해종행위를 한
것처럼 왜곡해 공고함으로써 선량한 스님들과 신도들을 다시한번 분노하게 하였으니 이
는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행위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6. 이에 경조스님께 정중하게 경고합니다. 경조스님은 분명히 3월 18일
본인이 사직 했으면서도 무자격 종정을 또 추대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스

님들의 분노를 사신바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간 행한 스님의 행위에 대하여 돌이켜 보
시고 참회정진 하기시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대한불교불입종의 큰 스님을 잃는 다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종권탈취를 음모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계속하여 해종행위
를 한다면 불입종단으로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아예 대법사인 법계를 삭탈하고 제명 처
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7. 전국의 대한불교 불입종 사부대중 여러분!
대한불교 불입종은 前종정 경조스님이 이미 사직함으로인해 새로운 종정이 추대되고

총무원장이 재신임되어 안정속에 접어들었습니다.
종단 소임자들은 앞으로 한점 부끄러움 없이 대한불교불입종의 발전에 혼신을 다하겠

습니다. 대한불교 불입종은 우리나라 불교계의 한 축으로 명실상부한 종단이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오니 부디 흔들림 없이 집행부에게 두터운 신임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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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불 교 불 입 종
종 정 면철
원로원장 정 관 총무원장 경 암 호법원장 현 각 종회의장 월 정

교육원장 지 학 포교원장 혜 경 종회부의장 상 운

서울, 경기 종무원장 지 철 부산, 경남 종무원장 법 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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